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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강령 

로타리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신희섭(서울한강)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서울한강로타리클럽

서울장안로타리클럽

서울화산로타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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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공지사항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제879회 주회 식순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12시

▶ 장 소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1.  제880회 봉사주회(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발표회)

․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19시
․ 장소 	- 발표회: 주은혜교회 (구로구 개봉1동 33-26 새마을금고 2층)

	 - 식사: �그루터기배움터 지역아동센터 
(구로구 개봉1동 33-30 현대빌딩 3층)

․ 주관: 봉사프로젝트위원회 
(부회장 김종문, 위원장 황우성, 부위원장 권보은)

2.  제881회 송년의 밤

․ 일시: 2016년 12월 20일(화) 18시30분
․ 장소: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프리미엄룸

3.  12월 27일(화)에는 주회가 없습니다.

1. 개회선언 및 타종

2. 회장님 인사말씀

3. 네 가지 표준 제창                      

4. 로타리 노래 제창

5. 생일 축하 

6. 공지사항 

7. 성금동의

8. 연사소개 및 강연

    * 연사 : 권오상 작가

    * 연제 : 현대적인 방법으로 조각의 역사를 탐구하는 조각

9. 사찰 보고

10. 폐회선언 및 타종

생일 회원 (12월)

2일 장갑순, 10일 손흥규, 이두원, 11일 황의호, 15일 강미은,

23일 박지숙, 27일 김재학, 29일 김유돈, 최형기

연사 소개

▶ 성명	 권오상

▶ 학력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개인전	 2016 	 아라리오갤러리, 상해 / 윌링앤딜링, 서울
			   워터폴맨션갤러리, 뉴욕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5 	 아라리오뮤지엄, 탑동바이크샵, 제주
			   백아트, 로스앤젤레스
			   오키나와현대미술센터, 오키나와  
		  2014 	 Structure, KH 바텍, 서울
			   Osang Gwon, 조이스 파리, 파리
	�		�   Osang Gwon: The Deodorant Type, 스타트오

일 아트 프로그램, 스타트오일, 바룸
		  2013 	 테멩공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싱가포르
			   Postmodern Times, 하다 컨템포러리, 런던
			�   Masspatterns, 13 S/S Collaboration Exhibition 

#03, 맨메이드 우영미, 서울
		  2012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청담
		  2011 	 Adore, 안도파인아츠, 베를린
			   Sculpture, 두산 갤러리, 서울
		  2010	 토르소, 갤러리 2, 서울 / 두산 갤러리, 뉴욕
		  2009	 아라리오 갤러리, 뉴욕
		  2008	 맨체스터 시립미술관, 맨체스터
		  2007 	 아라리오 갤러리, 베이징
		  2006 	 Gwon, Osang, 유니온 갤러리II 개관전, 런던
			   The Sculpture, 아라리오 갤러리, 천안
		  2005 	� Deodorant Type & The Flat, 앤드류 샤이어 갤

러리, 4-F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2001 	� Deodorant Type, 인사미술공간,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서울

제878회 저녁주회

제878회 주회 성금 명단 (25명/82만원)
고길석, 고정림, 권보은, 김명진, 김상수, 김성일, 김유돈, 김종문, 김태훈, 
김학수, 박찬복, 서지현, 손양철, 안종원, 양오승, 유대림, 유승흠, 이상우, 
이재찬, 임재홍, 정재규, 최기준, 최진욱, 한원일, 한현주.

제878회 저녁주회가 로타리재단위원회(부회장 김정열,위원장 김상수,부
위원장 김일윤) 주관으로 지난 11월 22일(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되
었다. 코엑스 POMODORO에서 저녁식사를 한 회원들은 메가박스 부티
크 스위트룸에서 영화 ‘위스키,탱고,폭스트롯트“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
을 가졌다. 또한, 서지현 회원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관상팩을 선물하였다.

•회장단(1명): 최진욱

•회원위원회(4명): 김명진, 박지숙, 이준구, 정지용

•봉사프로젝트위원회(6명): ���구재상, 권보은, 김유돈, 김종문, 박찬복, 
이재찬

•홍보위원회(5명): 강미은, 김태훈, 손양철, 이무헌, 임재홍

•로타리재단위원회(11명): ��김상수, 김성일, 김일윤, 김정열, 김학수,  
문승현, 서지현, 안종원, 양오승, 유대림,  
최기준

•클럽관리위원회(7명): ���고길석, 고정림, 유승흠, 이상우, 정재규, 한원일,
한현주

•Make-Up: ���최진욱(3650지구 11월 23일 월례회의)

제878회 저녁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3 34 1 42.2%

영화감상 저녁주회 저녁주회

8Stone 이무헌 고문

제877회 주회 정지용 회원의 
로타리송 선창

제877회 주회 손양철 위원장의 
성금동의

제877회 주회 민문호 연사 제877회 주회 한원일 회원의 
포웨이테스트 낭독

생일축하



제877회 주회

제876회 주회

•회장단(2명): 최진욱, 오기호

•회원위원회(1명): 정지용

•봉사프로젝트위원회(3명): ���구재상, 박기호, 황우성

제877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3 18 0 21.7%

제877회 주회 성금 명단 (17명/63만원)
고정림, 구재상, 김상수, 김정택, 문승현, 박기호, 서지현, 손양철, 신문영, 

오기호, 이무헌, 정재규, 최기준, 최진욱, 한원일, 한현주, 황우성.

•홍보위원회(3명): ��손양철, 신문영, 이무헌

•로타리재단위원회(5명): ��김상수, 김정택, 문승현, 서지현, 최기준

•클럽관리위원회(4명): ���고정림, 정재규, 한원일, 한현주

문화콘텐츠와 VR,AR,MR의 융복합 사례 및 비전에 대한 강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AR,MR이 무엇인지부터 살

펴보면, 세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R은 Reality의 약자로 ‘현

실’을 뜻합니다. 앞에 Virtual의 V가 붙으면 Virtual Reality, 즉 가

상 현실을 뜻하게 되며, Augmented의 A가 붙으면 Augmented 

Reality, 즉 증강 현실을 가리키게 됩니다. M은 Mixed의 약자로 

MR은 Mixed Reality, 융합 현실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이란 무

엇일까요? 가상현실이란 3차원 환경의 가상 세계를 구현해내

는 기술입니다. VR기기를 착용하면 안방에서 해외 여행을 가

거나 실내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등의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의 오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실제에 근

접한 "공간적, 시각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은 카메라로 찍는 실제 배경

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켓몬 고’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가

상 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인 증강 현실은 주역은 현실 환경이

고, 컴퓨터 그래픽이 그 현실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가상환경을 

통해 추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R(Mixed Reality), 

융합 현실이란 홀로그램(가상 입체영상)을 현실과 겹쳐 보여주

는 기술로, 원하는 위치에 홀로그램을 불러낼 수 있으며 별도의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홀로그램을 볼 수 있게 합니

다. VR의 몰입도와 AR의 현실감을 합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데 VR,AR 모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가상 세계를 보긴 어려

운 반면 MR은 많은 사람이 같은 가상 상황을 보며 체험을 공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 규모는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평균 성장세가 181.3%에 달하

며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

다. 기존에 게임에서 몰입감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가상

현실 기술은 점차 대중화되면서 교육, 광고, 군사, 헬스케어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에서 선정한 9가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VR과 AR이 포함되었

습니다. 

VR의 영향력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삼성,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잇따라 VR, 

AR 생태계 확장에 나서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급상승 

중입니다. 머지않아 페이스북이 개발한 소셜 VR 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며, 구글과 소니는 본격적으로 VR기기 시장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술 실습과 마비환자 치료 등 의료분

야에서 VR의 적용이 가속화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으며, 부

동산 업체들이 VR 서비스에 뛰어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

에 가지 않고도 매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창고관리

시스템, 신제품 광고와 캠페인, 한류드라마 체험, 테마파크어트

랙션, 패션쇼, 백화점 쇼핑 컨텐츠, 올림픽 생중계, 문화재 감상 

등에까지 VR 기술이 접목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생활 속 어디서

든 가상 현실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없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AR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뜨거운 AR 열풍

은 바로 일본의 닌텐도가 출시한 모바일 게임 신작 ‘포켓몬 고’

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 흥행몰이를 시작하더니 출

시 3일만에 미국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 순위 1위

를 기록했습니다. 증강현실과 GPS를 적용하여 만화를 게임 속

에서 현실화시킨 포켓몬 고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은 앞

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게임이 개발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MS사가 AR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홀로렌즈라는 제품은 

사용자로 하여금 마치 방 안에서 세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며, AR 기술을 통한 문화재 가이드 프로그램도 사람

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VR과 AR을 합쳐놓은 MR, 융합 현실에 대해서 들

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융합현실이란 입체영상을 현실과 겹

제877회 주회가 지난 11월 1일(화) 1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프리미엄룸에서 최진욱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18명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진욱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된 주회는 오기호 총무의 진행으로 한원일 회원이 네가지 표준을 제

창하였으며 정지용 회원이 송리더로 다함께 로타리 노래를 제창하였다. 이어 오기호,한원일 회원이 생일을 맞아 회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았으며, 이무헌 고문이 국제로타리재단 기부로 8Stone 뺏지를 전달받았다. 강연 순서에는 민문호 (주)오썸피아 CEO가 연사로 초

청되어 “VR/AR/MR 융합콘텐츠 시장현황 및 활용전략”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강연 후 사찰보고 순서에는 총63만원이 모금되었음

을 보고하였다. 주회 전에는 11월 이사회의를 개최하여 클럽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876회 주회가 친선골프대회로 지난 10월 29일(토) 푸른솔C.C에서 개

최되었으며 화창한 날씨 속에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VR/AR/MR 융합콘텐츠 시장현황 및 활용전략

쳐 보여주는 기술로, VR과 AR 기술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공유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융합 현실 기술의 선두주

자는 이 분야 최대 기업인 ‘매직리프’입니다. 매직 리프 사의 핵

심 기술은 빛을 이용한 정보 전달을 다루는 기술인 ‘포토닉스’

로, 이 기술을 통해 눈을 뜬 상태에서도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

가 실현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인텔은 ‘Alloy Project’를 발표하고 이제 MR의 

시대임을 선언했습니다. 인텔이 개발한 MR 기기에는 자체개발

한 3D 센서인 ‘리얼센스’가 내장되어 있어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손동작만으로 가상 객체를 조작하고 외부환

경과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

다. 또한 눈앞의 가상객체를 만져보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VR, AR, MR 열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에서는 ‘가상현실 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VR콘텐

츠를 제작, 유통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VR 게임과 체

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VR기술에 한

류 테마파크 접목을 위한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상영관과 VR 

소프트웨어 기업, CG와 애니메이션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다

면상영 프로젝트, 그리고 이러닝과 이북 등의 콘텐츠와 유통솔

루션 패키지 프로젝트입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선 VR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방송사와 중국의 IT기업이 제휴하여 K-POP 위클리 프로

그램을 현지에서 VR로 시청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업, 

한류 인기드라마 장소 및 명장면 등을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하

는 콘텐츠 제작 및 공급 사업, VR 무선 스트리밍저지연 솔루션 

및 생중계 시스템 사업, 그리고 어린이들을 겨냥한 VR, AR, 마

술이 결합된 ICT 융복합 전시공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VR, AR, MR 기술들에도 분명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존재합니다. 낮은 인지도와 대중성으로 기

술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점, VR 기기의 어지럼증 및 

멀미 증상과 전자파 등의 유해 요소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점입니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VR, AR, MR 기기의 높

은 가격과 장시간 착용시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기기들의 

무게 및 사이즈 역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VR 영상의 

화질 및 속도가 향상되고 산업이 대중화되어 더 많은 전문가가 

육성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VR, AR, MR은 더욱 더 

나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VR, AR, MR의 대중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콘텐츠’, ‘플랫

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의 4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단(1명): 최진욱

•회원위원회(3명): 권영심, 정지용, 추봉준

•봉사프로젝트위원회(3명): ���김유돈, 김종문, 장진갑

•홍보위원회(2명): ��이두원, 이무헌

•로타리재단위원회(4명): ��김상수, 김성일, 문승현, 서지현

•클럽관리위원회(6명): ���고정림, 김재학, 이상우, 이혜광, 최영덕, 한현주

•무주회(1명): ���최성현

제876회 친선골프대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3 19 0 22.9%


